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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

헌신적 공무원상 언론 등 각계에서 재조명

고법, 배평암 회장에 공무상재해 판정

지 난 ’99년, 한∙일∙러

어업협상 때 과로로

쓰러졌던 배평암 한국어촌어

항협회장(전 해양수산부 차관

보)이 뒤늦게 공무상재해로

인정받으면서, 당시 우리나

라를 둘러싼 3국간의 팽팽했

던 어업협상에 몸을 아끼지

않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언론

과 공직세계에서 반향을 일으

키고 있다. 

지난 1월 3일 서울고등법

원은 어업협상 당시 과중한

업무 때문에 간경화로 큰 수

술을 받고 공직을 그만두어야

했던 배평암 회장에게“원고의 직무수

행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음주가 간경변

을 급속히 진전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공

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

다고 인정된다.”고 했다.

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의학계의

의견을 받아들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

질환 악화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인정한

것을 볼 때 이례적인 판결이란 것. 

또, 지병으로 불이익에 처한 전∙현직

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

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주요

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. 

KBS, MBC, SBS 등 방송 3사와

YTN, MBN 등에서도 뉴스를 통해“직

무수행을 위해 과로와 폭음을 한 것이

간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

에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

있다.”고 한 고등법원 판시를 언급하며,

당시 3국의 어업협상 속에

서 배 전 차관보가 보여준 헌

신적인 노력을 덧붙 다.

조선일보, 문화일보, 경

향신문, 매일경제, 내일신

문 등 주요 신문사와 지역

일간지 부산일보는 지면을

상당부분 할애해 관련 내용

을 상세히 기술하고, “이는

전∙현직 공직 사회에 고무

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

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

보도했다.

이 소식은 당시 어업협상

의 카운터파트너 던 일본

수산계에도 알려져, 협상에 참여한 일본

측 인사들이 당시를 상기하며 다행스러

움을 전하기도 했다.

해양수산 각계에서는 이번 판결에

해 크게 환 하는 분위기다. 

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“업무에

모범을 보 던 배 전 차관보가 뒤늦게나

마 공상(公傷)으로 인정받아 다행”이라

고 환 했다. 

한국어촌어항협회가 위탁업무로 실

시해온 국가어항 시설물에 한 지

난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, 시설물의 안정

성이 부분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양

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
되었다.

한국어촌어항협회는 국가어항 시설물

방파제(187개소), 물양장(156개소), 안

벽(4개소), 방사제(17개소), 호안(102개

소) 등 총 655개소를 상으로 점검을 실

시하여 70.1%인 459개소가 문제점이 없

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, 28.2%인

185개소가 구조물의 주요부는 건전한

상태지만 보조부에 경미한 손상이 있

는 상태인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

밝혔다.

또, 9개소 1.4%는 보통 상태인 C등급,

2개소 0.3%가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∙보

강이 필요한 D 등급, 그리고 즉시 사용금

지를 요하는 E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

났다.

이중 지난해 상반기 C등급에서 그간

보수∙보강을 실시하여 A등급 판정을

받은 시설물은 강구항 물양장과 계마항

호안, 초도항 경사식 물양장 등 3곳이

었다.

시설물에 한 멀티빔 단면조사, 수상

및 수중부 외관 조사, 콘크리트 내구성

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 점검(수중조사)

은 금진항, 안도항, 물건항, 김녕항 등 4

개항 14개 시설물을 상으로 하여 실

시, 6개 시설물 A등급, 8개 시설물이 B

등급으로 체로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

하 다.

금진항과 안도항의 경우 방파제 일부

구간의 보수가 필요하며, 물건항과 김녕

항은 모든 구조물에 해 당장의 보수는

필요치 않지만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를

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가어항시설물 98.3% 양호

‘과로가간질환공무상재해’


